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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PAC PSK30-Session A3] 
Biomedical Polymers  

 

이 진 호 
한 남 대 학 교 

Biomaterials Session(A3)은 10월 11∼13일까지 3일간 14편의 초청강연(Session 초청강연 포함)과 20편의 구두발표로 이루어졌다. 

발표회장은 회의실 두개를 합친(총 219석) 넓은 방이었지만 발표회장을 꽉 메운 청중들로부터 biomaterials에 대한 회원들의 열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첫날은 미국 Washington 대학의 Hoffman 교수의 진단용 하이드로젤, 네덜랜드 Twente 대학의 Feijen 교수와 서울대학교 

조종수 교수의 유전자전달용 고분자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둘째날은 현재 유럽 생체재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독일 Johannes Guten-

berg 대학의 Kirkpatrick 교수와 아주대 박기동 교수로부터 순환계 관련 생체재료에 대한 초청강연, 경북대 강인규 교수의 나노섬유 부

직포의 조직적합성에 관한 초청강연, 한양대 김병수 교수의 고분자-세라믹 복합체의 골재생에 대한 초청강연, KAIST 박태관 교수의 

약물전달용 하이드로겔 및 한남대 육순홍 교수의 약물전달용 나노입자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셋째날은 현재 일본 생체재료학회 회장

인 도쿄대학 Kataoka 교수와 미국 Utah 대학 배유한 교수의 유전자 및 약물용 나노시스템에 대한 초청강연과 한남대 이진호 교수의 신경

재생 유도관에 의한 신경 재생, 중국과학원 Chen 박사의 고분자-세라믹 복합체 및 서울산업대 노인섭 교수의 천연고분자 하이드로겔의 조

직공학적 응용에 관한 초청강연이 이루어졌다. Plenary lecture를 하시기로 되어있던 Utah 대학의 김성완 교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

석치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나, biomaterials 분야에서만 100여편이 넘는 포스터 논문발표와 마지막날 오후까지도 꽉 채운 발표

회장 분위기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분야에 젊은 과학도들의 관심도가 높아 국내에서 biomaterials 분야의 장래가 무척 밝다고 느껴졌다. 

특히 Hoffman 교수는 70이 넘은 고령임에도 마지막날 오후까지도 session 장에 남아 강연을 듣고 활발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IUPAC-PSK30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 초청연사와 구두 및 포스터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게 session organizer로서 학회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IUPAC PSK30-Session A2]  
Smart Polymers for Sensors and Intelligent Systems  

 

김 은 경 
연 세 대 학 교 

유기 고분자재료의 새로운 응용성과 nanobio 분야와 연관되어 세계적으로 연구가 확대 되고 있는 A2 세션에서는 목∼금요일 이틀 동안 

20여 편의 구두발표가 있었다. 고분자 구조제어를 통해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특성 등 여러 특성화 기능을 발현하여, 이로부터 분자 인식

과 생리활성 기능 등 여러 자연 생물 기능 인지와 센싱 및 유기 미세패턴 형성 등이 가능하여 응용 시스템에 적용된 예까지 다루어졌다. 전

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최근 얻어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의 융합적인 기술에 센서로서의 특성이 부가된 

흥미로운 발표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외 연사의 발표 내용이 자연히 국내 연구 수준과 비교도 되었는데, 연구 내용의 깊이나 발표 내용 전달

에 있어서 국내 발표자들도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느껴졌다. 세션 휴식 동안 참석자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DNA나 단백질에서 나노기

술을 이용한 분자 인식연구와, 지능화된 고분자의 색깔 변화나 형광 발현을 통해 센싱하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의 clinical gene diagnosis

에 적용하는 연구결과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며, 화학과 생명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IT 분야에서의 융합기술에 다양한 기능성 

고분자 시스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교육하는 발표회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날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V. Percec 교수와 프랑스의 K. Haupt 교수의 초청강연이 연사의 불참석으로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최종 학술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에만 통보했어도 그 시간을 채울 좋은 연사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늦게 취소하여 그 강연 시간을 

그냥 비워 놓는 수밖에 없었다. A2 세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대부분 구두발표에 청중이 많았었고, 몇몇 발표에는 자리가 모자라

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금요일 오전에는 반도체 초미세회로 제작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리소그라피 분야에 관련된 초청강연으로 미국의 C. 

Ober 교수와 C. G. Willson 교수가 새로운 감광재료 및 nano-imprint 기술에 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내용을 강연하여 청중을 사로잡았다.  

국내외 다양한 센서나 지능 시스템에 대한 학회가 주로 전자나 바이오 분야에서 주축으로 하여, 고분자나 유기소재는 핵심적으로 필요하

면서도 대체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에 비하면 본 학회의 A1 세션에서는 고분자 단위의 제어에서 소자 및 시스템으로 응용하는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향후 이 지능계 고분자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연구력을 증진하기 위해 smart polymer를 주축으로 하는 symposium이나 

workshop 등의 모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회 장소로서 부산의 벡스코는 시설이 편리하였고, 또한 부산의 해운대 등은 경치가 아름

답고 다양한 해산물 음식으로 여러 참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들었다. 


